
보도자료 충남도당

2020년  08월  20일(목)
대변인 : 김  연(010-3355-4074)

담  당 : 김성서 정책부장(010-4903-2211)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9, 신부더샵 3층 / 041-569-1500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신임 위원장에 강훈식 국회의원 추대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에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이 추대됐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8월 20일 오전 9시 30분 ‘상무위원회(代 정
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충남도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강훈식 국회

의원을 합의 추대했다고 밝혔다. 

앞서 충남도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정문)는 지난 8월 3~4일 이틀

간 충남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 실시결과 강훈식 후보가 

단독 입후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강훈식 신임 충남도당위원장은 앞으로 2년간 더불어민주당 충

남도당을 이끌게 됐다.

강훈식 위원장은 이날 수락 연설을 통해 “저는 오늘 충남도와 민주

당이 직면한 사회 전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전면적 혁신으로 시대를 

대전환하라는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다”면서 “대한민국 선거의 바로

미터인 충남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우리 사회의 세대·계층·지역 간 화

합을 도모하고, 극대화된 균형감으로 시대를 변혁하는데 앞장설 것”이

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의 첨병 △충남도당 조직의 전면 혁

신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등 청사진을 제시하며 “충남

이 정권 재창출과 균형발전의 중심이 되고, 시대적 대전환을 이끄는 선

봉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어기구 전임 충남도당위원장은 “힘을 보태주신 당원동지 여러분 덕

분에 충남도당위원장으로서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2년간 감

사하고 행복했다”면서 “2022년 정권 재창출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강훈식 위원장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 아산 출신인 강훈식 위원장은 충청권 유일의 40대 재선 의원으

로 건국대 졸업 후 경기도지사 보좌관, 민주당 부대변인, 뉴욕주립대 객

원연구원 등을 지냈으며,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아산을 지역구로 출마해 

당선됐다. 

국회 입성 후에는 원내대변인, 전략기획위원장, 총선기획단 대변인 등 

당내 중책을 맡아왔으며, 20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입법 및 정책 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 4월 15일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충청권 최다득표율을 기록하며 재선에 성공

했다.


